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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 차관, 반도체산업 현장방문

- 1.26(금) 09:30, SK하이닉스 이천공장 방문 -

- 최저임금 인상 정착 및 대ž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당부 -

□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1.26(금) 에스케이(SK) 하이닉스(대표: 박성욱

부회장) 이천공장을 방문, M14공장의 디램(DRAM) 생산라인을 관람한 후

최저임금 인상, 대ž중소 상생협력 등의 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.

< 현장방문 개요 >
ㅇ일시 : 1.26(금) 09:30-10:50 ㅇ장소 : SK하이닉스 이천공장

ㅇ참석자 : 이인호 산업부 차관, 박성욱 SK하이닉스 부회장

ㅇ논의내용: ①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
②임금공유제 등 협력업체 지원 현황
③업계 주요 현안 및 애로ž건의사항

□ 이인호 차관은 반도체 수출이 단일 품목으로는 최초로 900억 달러를

돌파하는 등, 지난해에도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

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했다.

ㅇ 특히, 에스케이(SK) 하이닉스의 경우는 이천 M14공장(`15.8월 준공)에

대한 야심찬 투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면서,

* `17년 실적 : (매출) 30.1조원 (전년비 75%↑) (영업이익) 13.7조원 (전년비 319%↑)

ㅇ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

전반의 활력도 높일 것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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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`18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, 이인호 차관은 이것이 일자리의 질 개선

및 소득주도성장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나, 일부 영세ž중소기

업이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.

ㅇ 이에 대해,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*(3조원) 및 사회보험료 경감**

(1조 원) 등의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,

* 30인 미만 업체의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
** 두루누리사업 확대, 건보료 감면 등을 통해 신규가입 근로자 1인당 22만 원 지원

ㅇ 여기에다가 중소 협력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기업의

노력이 더해진다면,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산업 현장에 보다 신속ž

원활하게 안착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.

□ 특히, 이인호 차관은 에스케이(SK) 하이닉스가 협력업체 근로자 처우

개선을 위해 `15년부터 실시중인 ‘임금공유제’를 모범사례로 들면서,

앞으로도 에스케이(SK) 하이닉스에서 대ž중소 상생협력문화 확산을

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청했다.

* 근로자가 임금인상분의 10%를 자발적으로 부담하고, 기업도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

마련한 재원(=임금인상분의 20%)으로 협력사 근로자의 임금ž복지를 개선하는 제도

□ 이인호 차관은, “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과

중소기업이 튼튼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, 우리 산업의 건강한

발전을 위해 두 가지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과제”라 강조하고,

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것

이라고 강조했다.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 

산업혁신과 차세운 사무관(☎ 044-203-422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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